
4일
코스피지수 4028.51

-7.79
▼ 코스닥지수 929.83

-2.18
▼ 유가(WTI, 달러) 58.95

+0.31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498.57 1447.03 1EUR 1751.22 1682.90

100 964.86 931.68 1CNY 218.94 198.10

2025년 12월 5일 금요일6 경 제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경영학박사>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

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

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의 상속 비율 기준으로 상

속세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이처럼 피상속인 유산 전체

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유산 취

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은 유산

전체가 아닌 유산 취득자별로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인데,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상

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유산

세 방식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의

우선순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정하고 있다. 먼저 상속 1순위

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

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데,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데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상

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

인이 된다.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성별, 장자 여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지

만 배우자에게는 1.5배의 비율

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

이 배우자와 자녀 1인인 경우

배우자에게 3/5, 자녀에게 2/5

의 비율로 분배한다. 배우자와

자녀 1인, 손자녀 1인인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가 단독상속하지만, 자녀가 사

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3/5, 손

자녀 2/5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3/7,

부 2/7, 모 2/7의 비율로 상속재

산을 배분한다.

한편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둬,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상

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

는 상속분을 보장하는데, 배우

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한

다. 다만, 형제자매 유류분 청

구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

정해야 한다.

알기 쉬운 금융 세금 이야기제주 아파트 4채 중 1채 외지인 이 샀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가 강

화되면서 다른 지방 거주자들의 제

주지역 주택 매입이 4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발표한 10

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제주지

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771건으로

지난 9월 513건보다 50.3% 증가하

고 지난해 같은 기간 614건보다

25.6%나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

두 감소했지만 제주지역만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매매건수는 지난 2023년

3월 이후 최대치이며 이중 아파트

매매 건수는 471호로 2021년 6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외지인들의 제주지역 주

택 매입은 20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호보다 47.8%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외지인 매입 건수

도 119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3호보다 92호, 8.3%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외지인들의 도내

아파트 매입량이다. 10월 매입량은

1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호보

다 47호, 65.3% 폭증하며 2021년 6

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 471호 중 외지인이 차지하

는 매입 비율도 25.3%로 지난해 같

은 기간 24.3%보다 1.0% 늘었다. 10

월까지 누적 매입량도 371호로 지

난해 같은 기간 335호보다 10.7%

증가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재

명 정부 출범 후 수도권지역에 대

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

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신임 고우일 부사장 신임 이춘협 본부장

농협중앙회는 2026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통해 고우일 농협중앙

회 제주본부장을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후임

제주본부장(총괄)에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이춘협 부본부장을 임명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우일 신임 부사장은 제주시

출신으로 1987년 입사 이후 지역본

부 경영기획단장, 경제부본부장,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농협은

행 제주본부장, 농협중앙회 제주본

부장 등을 역임하며 제주 농업 농

촌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

해 왔다.

이춘협 신임 본부장은 제주시 한

경면 출신으로 1998년 농협중앙회

입사 후 상호금융부, 상호금융자금

부, 상호금융투자부 등 핵심 부서

를 두루 거쳤으며, 제주상호금융지

원단장, 제주감귤지원단장, 농협중

앙회 제주부본부장, 제주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제주산

감귤 채소 등 핵심 품목 지원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임 이 본부

장은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과 지역

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

로 제주농협의 미래 전략과 농업인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정책 기

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장중 5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6월 11일 406

조7165억원으로 400조원대가 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가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는 499조2416억원으로 내려왔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을 내놓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서 매수세가 쏠리기도 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의지도 기

대감을 키운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뉴스

지난 3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진행된 제주관광공사와 PATA의 MICE 산업 업무협약.

제주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관광 MICE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3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관광

협력 네트워크인 파타(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

tion)와 MICE(마이스) 산업 진흥

및 관광교류 촉진 등 국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8년 공사 설립 이후 국

제 관광협력 기구 단체와 공식 파

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PATA는 1951년 설립된 비영리

회원 협회로, 전 세계 약 450개 정

부 관광기구 교육 및 관광업계 등

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PATA 목적지 마

케팅 포럼(PDMF) 개막식 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협약

을 계기로 PATA가 주관 협력하는

연차총회와 학술대회 등 국제회의

의 제주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PATA

회원인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제

주 여행 촉진, 마케팅 협력, 관광정

책 경험과 지식 공유 등 국제관광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

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가 동아시

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

련됐다 며 PATA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제주 MICE 산업의 질적 성장

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

다 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